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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mospheric environment in Korea is influenced by outside, especially China. The con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in China have showed decreasing trends since 2000. However, these concentration levels in China are still higher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tried several measures to control the air pollution. In this 
study, the details of the amendments and smog reduction strategies in China, especially for Beijing are reviewed and 
the strategies for Korean side to promote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re suggested and discussed. The Chinese 
State Council amend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sions and Clean Air Act and announced The Action Plan 
for Air Pollution Control (2013-2017), focusing on three key regions, Beijing-Tianjin-Hebei area (Jing-Jin-Ji), Yangtze 
River Delta (YRD) and Pearl River Delta (PRD). These policy actions and plan are mainly for the reducing coal usage 
and emissions from vehicles.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actively promote multi-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to take an initiative role in environment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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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은 우리나라의 풍상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n and Kim 
(2015)은 서울시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PM2.5)질량과 

화학성분 농도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황산화물 배출량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배경지역의 

PM2.5의 황산염 농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에너

지 사용량과 관련되어 있는데 2012년 중국의 에너

지 사용량은 세계 1위(EIA, 2014)로 그 중 석탄의 사

용량은 66.6%로 2/3를 차지하고 있다(NBS, 2014). 이
에 따라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매우 많으

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에 베이징을 중심으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여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중국에서 

스모그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KIEP, 2013). 
스모그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며 환경에 손해

를 입히고 가시거리 또한 감소시킨다(US EPA, 
2010).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은 에어로졸과 산화

성 기체물질로 알려져 있다(Ghim 등, 2005). 에어로

졸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에어로졸 중 초미세먼지(PM2.5)는 폐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호흡기계 관련 질환과 심혈관계 관련 질

환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스모그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특히 PM2.5저감정책이 

중요하다. 
  중국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1990년대부터 대도시

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2008년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하여 베이징에 대기오

염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중국의 대기오염도는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에 비

해 높다(KONETIC, 2013).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현

상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 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저감 노력과 함께 국가간의 협력적인 저감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확한 대기오염 현황 파악, 저감을 위한 정책 동향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술대회와 학술지 자료, 
국가보고서, 보도자료를 검토하여 (1) 중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및 대기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2) 중

국의 스모그 저감 정책을 분석 및 검토하여 (3) 우리

나라의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내외 학술대회와 학

술지 자료, 국가보고서, 보도자료를 검토한 것이다. 
국가보고서의 경우 중국의 저감정책에 대한 최신 동

향 파악을 위해 2012~2015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발

행, 게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국 자료의 경우 중

국 환경보호부가 기관홈페이지에 게시한 원문보고

서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자료는 중국 통계국과 베이

징통계청에서 영어로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보
도자료는 국가보고서에 게시되지 않은 내용파악을 

위해 2014~2015년에 투고된 기사를 사용하였다.

3. 중국 대기오염 현황
3.1 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국의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사용

량의 급격한 증가이다. Fig. 1은 중국, 일본, 한국, 미
국 4개국의 1차 에너지 소비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2002년 이후 현저하게 높아

져 2010년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 소

비국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EIA, 2014). 그 가

운데에서도 중국의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인은 크게 

Fig. 1. Trends of tot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China, Japan, Korea and U.S. (EI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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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사용과 자동차 급증의 두 가지로 보인다(KIEP, 
2013). 중국은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

고 있는데 Fig. 2에서 보듯이 2012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6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NBS, 2014),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BP, 2013). Fig.3에서 분야별 석탄소

비를 보면 석탄은 발전용(53.2%)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밖에 공업 생산(21.3%), 코크스 생산

(16.1%), 난방(6.0%)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NBS, 2014). 
  두 번째는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배기가스 증가

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차량 보

유량이 1억 대를 넘어섰으며, 그 중 베이징시의 보

유량은 520만 대에 달한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배기량 

1,600 cc 이하의 자동차 구매 및 농촌지역 주민이 자

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혜택 등에 힘입어 같은 해 중국은 미

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하여, 
2012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4.3% 증

가한 1,930만 대에 달했다(CAA, 2013). 2012년 6월 

말 기준,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1억 1,4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이 중 자가용이 8,613만 대로 전체 자동

차 보유량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Ifeng, 2012). 
  이 때 자동차에 이용되는 차량용 휘발유의 황 함

유량이 중국의 자동차 연료배출허용기준인 국가 표

준 4에 머물러 있어(KONETIC, 2013) 많은 수의 자

동차가 배출한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표준 4는 유럽연합(EU)
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EURO 중 

EURO 4와 일치하는 기준으로 차량용 석유의 황 함

유량을 50 pp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이다. 현재 유

럽에서는 연료 품질기준으로는 EURO 5를 도입하고 

있고 출시되는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기준은 EURO 
6가 2013년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와 같은 원인이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기오염을 초

래한 원인은 차이가 있어 도시의 초미세먼지 화학

조성과 주요 기여원은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Huang et al. (2014)에 의

하면 북부지역의 베이징은 유기물질과 무기이온이 

주성분이며, 이것은 주로 석탄연소 2차 유기성분(발
생원에서 배출된 기체 상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에서 반응하여 생성된 입자), 2차 무기성분(발
생원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 대기에

서 반응하여 생성된 입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중국 동부지역의 상하이의 경우 화학조성은 베

이징과 비슷하나 주요 기여원은 2차 무기성분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부지역의 광저우의 경우 

화학조성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비해 무기이온

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주요 기여원으

로 2차 무기성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부 

지역의 시안의 경우 화학조성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서 지역의 사막으로 인한 먼지가 가장 큰 기여원

인 것으로 보인다. 

3.2 중국의 대기질 현황
  1982년 제정된 중국의 대기환경기준은 1996년과 

Fig. 2. Composition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China in 2012 (NBS, 2014).

Fig. 3. Distribution of Coal consumption by usage in 
China in 2012 (NB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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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의 두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실제 상황과 부

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2년 세 번째

로 대기환경기준(GB3095-2012)을 제정하였다(Kang 
and Dong, 2012). Table 1에서 중국의 대기환경기준 

및 WHO 권고기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을 제

시하였다. 중국은 기존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었

던 기능구역을 1급과 2급 두 가지로 구분하고 PM2.5

항목 및 제한농도범위와 오존(O3)의 8시간 평균 농

도제한 값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항목인 미세

먼지(PM10),이산화질소(NO2-), 납(Pb), 벤조피렌(BaP)
의 제한농도범위를 감소시켜 총 이산화황(SO2), 이

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PM2.5), TSP(Total Suspended Par- 
ticulate), 납(Pb), 벤조피렌(BaP)의 9가지 항목에 대하

여 대기환경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준은 기능

구역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1급의 경우 공

원이나 자연보호 구역 등 자연적으로 보호받는 특

별 구역에 적용되고 2급의 경우는 그 외 지역에 적

용되는 수치로 도시, 교외, 산업구역 등에 해당된다. 
9가지 항목 중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PM2.5

수치를 보면 2급에서 연평균 농도는 35 ㎍/㎥, 24시

간 평균 농도는 75 ㎍/㎥으로 우리나라 기준인 연평

균 농도 25 ㎍/㎥, 24시간 평균 농도 50 ㎍/㎥과 비

교해보면 더 높은 수치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준

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g. 4에서는 2013년 중국 74개 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별 분포를 보였다. SO2의 경우 74개 도시 

중 68.9%가 연평균 농도 20~60 ㎍/㎥에 해당하여 대

부분 중국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였으나 NO2는 전

체의 52.7%가 40~60 ㎍/㎥로 37.8%만 대기환경기준

을 만족하였다. PM10은 54.0%가 100~200 ㎍/㎥, 
PM2.5는 51.4%가 35~70 ㎍/㎥를 보여 절반을 넘는 

도시가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을 보였다. 
O3은 71.6%가 8시간 평균 농도 100~160 ㎍/㎥, CO의 

경우 74개 도시 중 85.1%가 24시간 평균 농도 4 
mg/m3미만의 수치를 보여 대부분의 도시가 대기환

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보였다. 중국의 주요도시에

서 2013년 관측된 SO2의 연평균 농도 범위는 7~114 
㎍/㎥로 평균 농도는 40 ㎍/㎥였다. NO2의 연평균 농

도 범위는 17~69 ㎍/㎥로 평균 농도는 44 ㎍/㎥을 보

였고, PM10의 경우 연평균 농도 범위 47~305 ㎍/㎥
로 평균 농도는 118 ㎍/㎥을 보였다. PM2.5의 경우 

연평균 농도 범위 26~160 ㎍/㎥, 평균 농도 72 ㎍/㎥
의 수치를 보였다. SO2는 2012년 연평균 농도 범위 

Pollutant Averaging Time
China

Korea* WHO Unit
Grade 1 Grade 2

SO2

Annual 20 60 52 (0.02 ppm) -

㎍/㎥

24 hours 50 150 131 (0.05 ppm) 20
1 hour 150 500 393 (0.15 ppm) -

NO2

Annual 40 40 56 (0.03 ppm) 40
24 hours 80 80 113 (0.06 ppm) -
1 hour 200 200 188 (0.1 ppm) 200

CO
24 hours 4 4 - -

㎎/㎥8 hours - - 10 (9 ppm) -
1 hour 10 10 29 (25 ppm) -

O3
8 hours 100 160 118 (0.06 ppm) 100

㎍/㎥

1 hour 160 200 196 (0.1 ppm) -

PM10
Annual 40 70 50 20

24 hours 50 150 100 50

PM2.5
Annual 15 35 25 10

24 hours 35 75 50 25

*Calculated at 25℃ and 1 atm.

Table 1. A comparison of the air quality standards of China (GB 3095-2012), WHO air quality guidelines (MEP, 
2012; WHO, 2006) and Korea (Kim and Ye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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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와 비교해봤을 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고 PM10도 2012년 연평균 농도 범위 21~262 ㎍/㎥와 

비교해볼 때 역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NO2의 

경우 2012년 연평균 농도가 5~68 ㎍/㎥으로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EP, 2014). 
  Table 2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삼각주

(상하이 일대) 및 주강삼각주(광동 일대)의 3대 대기

오염심각지역에 대하여 2013년 대기오염물질 농도

를 제시하였다(MEP, 2014). SO2외에는 세 지역 모두 

Table 1에 제시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베이징의 경우 Fig. 5에서 

보듯 PM10, SO2, NO2 모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까지의 농도 감소 추이보

다는 덜하지만 2008년 이후에도 세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줄고 있어, 중국 정부와 베이징 시의 대기질 

개선 노력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

전히 Table 1에서 제시한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했을 

때는 SO2-외에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연평균 농도가 아닌 스모그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에어로졸 농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중국 전역에서 

Fig. 4. Distributions of the concentrations of major air pollutants among 74 major cities in China in 2013 (MEP, 2014).

Region PM10(㎍/㎥) PM2.5(㎍/㎥) NO2(㎍/㎥) SO2(㎍/㎥)

Jing-Jin-Ji
Yangtze River Delta

Pearl River Delta

181
103
70

106
67
47

51
42
41

69
30
21

Table 2. Yearly average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in three key regions in 2013(MEP, 2014).

Fig. 5. Trends of the yearly average concentrations 
of PM10, SO2 and NO2 in Beijing between 
2000 and 2013(BMB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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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났던 2013년 1월의 경우 

74개 도시의 1월 평균 PM2.5농도가 128.7 ㎍/㎥으로 

중국의 대기환경기준 훨씬 초과하였다. 징진지 지역 

내 대부분 도시들은 1월 한달 동안 100-150 ㎍/㎥ 보

다 높은 PM2.5농도를 보였고, 1월 7일, 11일, 27일에

는 베이징의 북서쪽에 위치한 스자좡에서는 PM2.5일

평균 농도가 500, 600, 400 ㎍/㎥을 보이는 등 심각

한 수치가 관측되었다(Wang et al., 2014). 전반적으

로 가장 오염이 심했던 1월 12일의 경우 13개 도시

에서 일평균 농도가 300 ㎍/㎥ 이상이었고, 다른 18
개 도시에서도 200-300 ㎍/㎥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NAEK, 2014). 

4.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정책

4.1 법제
  중국의 대기환경관리는 1970년대 초 새로운 오염

발생 방지, 현재의 오염원 개선과 관리강화를 중점

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대기오염방지법

을 통과시켜 대기환경관리에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

하였다. 이후 1995년 수정안을 발표하여 기존 법률

에서 9조항을 첨가시켜 50조항을 갖추었으며 2000
년에 다시 2차 수정안이 통과하면서 이 대기오염방

지법이 현재의 대기오염방지의 기본 법률이 되었다

(Choo and Ge, 2010). 법규는 전 7장 66조로 구성되

어 있으며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 연료용 석탄으

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방지, 자동차･선박의 오염

배출의 방지, 폐기･먼지･악취 오염의 방지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MOFA, 2015).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에는 대기오염배출총량 

통제와 허가증 제도,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법제도,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
료용 석탄에 대한 조치의 경우 석탄의 유황함량과 

먼지함량 통제, 도시 에너지 구조 개선 및 친환경에

너지의 생산과 사용의 일반화, 도시 집중난방 건설, 
발전소에 탈황과 먼지제거 시설 설치, 도시먼지오염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

다. 자동차와 선박 오염 배출에 대한 조치에는 오염

물질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선박은 제

조, 판매 또는 수입을 금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제조 당시 실시한 자동차 오염물질 배

출기준에 부합할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마지막으로 폐기･먼지･악취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독성이 있는 폐기와 분진의 배출 제한, 가
연성 기체 회수, 탈황장치 설치 또는 기타 탈황조치, 
특정 지역에서 독성 연기와 먼지 및 악취를 생성하

는 물체의 소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Kang and 
Dong, 2013).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공업화가 가

속화되면서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도

시화가 추진되면서 오염원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방지법에 대한 보완 및 개정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KIEP, 2013). 2011년 이후 ‘12차 5개년 규

획기간’이 되면서 중국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대기

오염 방지 및 제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 

2013년 9월 12일 ‘2013~2017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

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4월, 신환경보호법을 공

포하고, 이듬해 9월 9일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 초

안을 발표하였다.
  2014년 4월 공포된 신환경보호법은 1989년 12월 

시행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역대 최고 강도

로 평가 받고 있는 법이다(Ajunews, 2015). 중국 환

경 관련 법체계에서 최상위에 있으며 개정된 신환

경보호법의 경우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3가지

로 나눌 수 있는데 1) 환경당국에 법 집행 권한 부

여, 2) 벌칙의 강화, 3) 공익소송제도 도입이 그것이

다(Chinawatch, 2014). 이에 따라 기존의 47개 조항에

서 70개 조항으로 증가하였으며 환경부의 법적 권

한, 환경보호 관리 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법 시행으로 중국 환

경 관련 법안 정비가 진전하면서 대기를 비롯하여 

물, 토양 오염 방지법 개정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더
불어 2015년 1월 1일부터 자국 내 모든 중대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하면

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도시를 2014년 74개 도

시에서 2015년 338개 도시로 늘릴 예정이다. ‘신환

경보호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MOFA, 2015).
  신환경보호법이 공포된 후 이듬해 2014년 9월 중

국 국무원에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의 초안을 발

표하였다.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은 시행된 후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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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스모그 집중 단속과 지방정부나 기업에 무

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모그 집중

단속을 위해서 대기오염관측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총량규제를 설정하였

고 석탄 연료 삭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

다. 또한 일선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기업의 조업과 

관내 차량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하였다. 스모그

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

국적으로 성(省)급 지방 정부가 포함되는 ‘대기오염

관리 중점구역’을 지정, 이 중점구역 안의 성급 지방

정부들은 관내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엄격히 제한

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한다. 성급 

지방정부는 스모그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제때에 

조기 경보를 발령해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들이 필

요시 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조업 중단 및 제한, 차

량 운행 제한, 폭죽놀이 금지, 유치원･학교의 실외 

체육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Yonhapnews, 2014). 
  지방정부의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여 지역

별 달성책임을 지방정부에 부과하여 관련 공무원들

에 대한 책임 추궁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대기질 개선 목표의 달성 정도

를 담당 부서장과 부서원의 업무평가 중요 항목에 

포함하고 대기질 개선 목표 미달성시 상급 기관에 

해명하고 개선책을 제출해 책임지고 이행하게 하였

다(Yonhapnews, 2014). 기업의 경우 기존의 ‘대기오

염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상한인 50
만 위안(약 8,682만 원)을 철폐, 위법 원가를 크게 증

가시켜 악질업자를 폐업시키고자 하였다(Asahiko- 
rean, 2014). 또한 초안 제95조 규정에 기업에 부과할 

벌금의 범위를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오염

을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신환

경보호법’에서의 ‘안일계벌(날짜 수에 따라 벌금을 

계산)’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안일계벌’의 여러 사례

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사례에 해당할 경우 오염물 

방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생산을 제한시킨다. 
만약 생산을 중단시켜 정비하도록 취한 조치를 거

부할 경우에는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서 직접 책임을 맡은 직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

에 대해 구류 판결을 내린다(People.cn., 2014). 현재 

중국환경보호부는 위와 같은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안 초안을 바탕으로 2015년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다(Yonhapnews, 2015). 

4.2 정책
  2013년에 발표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성과 현 사이

의 행정구역)는 PM10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여 대기질이 양호한 일수를 점진적으로 제고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이 중 징진지(베이징-텐
진-허베이), 장강삼각주(상하이 일대) 및 주강삼각주

(광동 일대) 등 3대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농도

를 2012년 대비 각각 25%, 20%,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ME, 2013).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국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10대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발표하였다(Zhao, 2014). 
  ∙ 다중오염원 배출감소

  ∙ 산업 개선 및 구조 조정 촉구

  ∙ 기업의 기술 향상 촉진

  ∙ 에너지 구조조정 추진 및 청정 에너지 공급 확대

  ∙ 시장진입 조건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강화

  ∙ 시장 메커니즘과 환경경제 정책 개선

  ∙ 법과 규제시스템 통합 및 감독관리 엄격화

  ∙ 지역협력 메커니즘 설립

  ∙  대기오염 모니터링, 경보, 긴급 대응 시스템 설립

  ∙ 환경보호를 위해 책임규정과 정부, 민간부문, 
그리고 공공부문의 참여

   4.2.1 베이징지역 대기오염 개선계획

  국무원에서 발표한 10대 달성 방안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

표하였다. 이 중 베이징을 중심으로 생성된 3대 대

기오염 심각지역 중 하나인 징진지지역(베이징-텐진

-허베이) 및 인근지역에서 자체 행동계획을 수립하

였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우리나라 서울과 같

이 인구와 여러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고 인구수, 자동차 보유량, 에너지 소

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대기오염문제

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여겨진다(NAEK, 2014). 
‘징진지 및 인근 지역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의 대

상지역은 베이징을 포함하여 그 외 텐진, 허베이, 산
시성, 내몽고 자치구, 산동성이다. 대상지역 마다 

PM2.5농도 달성 목표는 2012년 대비 베이징, 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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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의 경우 25% 감축, 산시성, 산동성의 경우 

PM2.5농도를 20% 감축, 내몽고 자치구의 경우 10% 
감축하는 것이다. 이 중 베이징은 PM2.5의 연평균 농

도를 60 ㎍/㎥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다. 중점시책에는 에너지, 공업, 교통, 건설, 농업, 생
활 분야 등을 망라하였으며 오염배출원 관리 강화, 
도시교통관리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 예경보 체계 구축 및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KIEP, 2013). 구체적인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중점오염원 관리와 배출원 감축

  ∙ 도시교통의 종합적 관리와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

  ∙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경제 구조 개선

  ∙ 석탄소비총량 억제와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 모니터링 경보체계와 비상대응체계 보완

  ∙ 사업에 대한 감독과 심사 강화

  이와 더불어 베이징시 자체에서도 지난 2013년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베이징시 청정공기 행동계획

(2013~2017년)’을 발표하였다. 베이징시는 오염 심

각일수를 대폭 감소하기 위해 2017년에 공기 중의 

PM2.5연평균 농도를 2012년 대비 25% 감축하고 

PM2.5연평균 농도를 60 ㎍/㎥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이에 따라 8개의 오염감축 프로젝트와 6
가지 보장조치, 3가지 시민참여행동을 제시하였다. 
8개의 오염감축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ME, 2013).
  ∙ 오염원 단속

  ∙ 에너지 구조조정

  ∙ 자동차 구조조정

  ∙ 산업구조 최적화

  ∙ 오염배출 관리

  ∙ 도시 정밀화 관리

  ∙ 생태환경건설

  ∙ 오염심각일 비상대응

  구체적으로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대기오염의 주

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소에 

주력하여 향후 노후 차량 폐차, 신에너지자동차 보

급 확대, 자동차 수 증가 억제와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2013년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자동차 18만 대를 폐차시키고, 
2014~2015년에 30만 대, 2016~2020년에 추가로 90만 

대를 폐차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개발

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및 

정부기관에 우선적으로 신에너지자동차를 보급하며 

개인의 신에너지자동차 구매를 장려하였다. 또한 

2013년 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國Ⅳ→國Ⅴ)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판매와 등록을 전면 금지

하였다(KIEP, 2013). 
  에너지 소비구조의 경우 전기, 천연가스, 태양에

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석탄 소

비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구조를 최적화하였다. 또
한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주조 및 건자재 등

의 고오염,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신축과 개조 및 

확장을 금지하고, 낙후 설비를 도태시키는 등 산업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였다. 엄격한 공업기업 대기오

염 배출기준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의 청정생산을 

장려하고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를 통해 기

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지시키는 

등 공업오염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기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및 오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대기오염 예방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였다. 대기오염이 심각할 시에는 응급조치를 시

행하고, 비산먼지 감소와 도시녹화 사업을 강화하기

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듬해 2014년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2013-2017년 청정공기행동계획 중점임무 중 2014년

도 사업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베이징

시는 2014년 석탄소비량 260만 톤을 감축, 자동차 

보유량을 560만 대로 억제, 낡은 자동차 20만 대를 

퇴출, 고오염 기업 300개를 베이징에서 퇴출 등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14년도 주요조치에는 석탄소

비량 감축, 자동차 증가량 억제, 오염배출량 감축, 
먼지 저감, 도시환경 정밀화 관리 등의 부문이 포함

되었다(KONETIC, 2014).

   4.2.2 징진지 지역 외 주요 지역의 대기오염 감축 계획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징진지 지역에만 국한

되어 있지 않은 바 징진지 지역 외 주요 지역에서도 

대기오염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상하이시의 경우 

PM2.5연평균 농도를 2012년 대비 20% 감축을 목표

로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과 주요오염물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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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점으로 시책의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총 

187개의 과제가 6개 분야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에

너지 구조 개선, 산업구조 조정, 녹색교통 발전, 건

설업종 관리 강화, 농업오염 방지, 생활오염원 오염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산시성의 경우 대기

질 향상을 위해 2,089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

며, 4,3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2017년 말까지 

산업단지에서 석탄을 사용한 보일러와 가마를 제거

하고 철강 생산량의 600만 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몽고 자치구의 경우 화력발전소, 제강소, 시
멘트 공장에 탈활 탈질 집진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산업클러스터 내 석탄연료 발전용 보일

러를 교체할 예정이다. 산둥성의 경우 주요 산업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감독하고 9개 도시에

서 석탄연료발전용 보일러 교체 계획을 숙고 중이

다. 또한 황색 라벨 차량을 제거하기 위해 2억 위안

을 투자할 예정이다(China.org.cn, 2013).
  이렇듯 중국은 대기오염 절감을 위하여 구역별로 

정책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차별화 목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구역인 베이징을 포함한 징진지 지역

은 PM2.5농도를 2012년 대비 25% 감축을 목표로 하

지만 그 주변지역인 상하이, 산시성, 산둥성의 경우 

20%, 내몽고 자치구의 경우 10% 감축을 목표로 하

여 단계별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공통된 중점

시책인 오염배출원 관리 강화, 도시교통관리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을 중심

으로 각 지역에 맞게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차차 적

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류제품 품질 향상을 위

하여 베이징과 같은 중점지역은 2015년 말 이전에 

국가 표준 5 기준에 부합되는 차량용 휘발유, 디젤

유를 공급하고 산시성, 내몽고자치구, 산동성은 

2017년말 이전에 공급을 할 예정이다.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저감하고, 스
모그 원인물질을 생성하는 광화학반응에 기여하는 

기체상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잘 제어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동하는 

스모그 원인물질 농도가 높다면, 우리나라의 스모그 

저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외부

의 영향은 주로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며, 
중국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현황을 정확

히 파악하여야만 공동협력 요청시 정확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동북아시아의 환

경협력, 특히 대기환경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역학상 우리나라가 동북아 환

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동북아

시아 전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의 스모그 대응 방안이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국제협력을 

통하여 줄인 예가 유럽과 북미에 있다. ‘산성비’ 문

제라고 알려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의한 

피해가 1970년대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었었다. 유럽

에서는 소위 ‘가해국’으로 생각되는 나라들을 포함

한 여러 나라가 측정과 모델링 등의 과학적인 방법

을 사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장거

리이동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1979년 제정한 이후

에 계속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하

여 큰 성과가 있었다. 북미에서도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협력으로 1979년 대기오염 장거리이동에 

관한 조약(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8개의 프로토콜(protocol)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1980년 기준 유럽에서 황산

화물 배출은 55%, 질소산화물 배출은 13% 감소하였

다. 이는 과학과 정책의 밀접한 연관을 통하여 얻어

진 결과이다. 
  중국의 풍하지역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에서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

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

나라는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여러 나라나 한중일 

3국이 이 문제를 공동 노력을 통해 과학적으로 파악

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사업(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 
tants in Northeast Asia)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도

하여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만든 체

계로, 1995년 9월 1차 워크숍을 개최한 이후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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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대기오염물

질 장거리이동 관련한 측정과 모델링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이동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해 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3년 처음 전문가 회의

로 시작하여 1998년 국가 간 회의로 성격을 변경하

여 추진하고 있다. EANET는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관측망

(monitoring network)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성 물질 강하와 관련된 연구

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NEASPEC(North 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NEA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등의 정부간의 동북아 환경에 대한 토

론이나 합의를 위한 모임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

를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중 양국간의 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례가 

있다. 한 예로 ‘한중 양국협력: 한-중 환경협력에 관

한 양해각서’를 2014년 7월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ME, 2014). 
  - 양국 대기질 개선 및 동북아시아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LTP) 관리를 위해 협력

    (1) 양국 대기오염 관측 자료와 기타 관련 작업 

공유

    (2) 대기오염예보모델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인 규명 등 공동연구 실시

    (3) 상호인력 교류

  - 환경 산업 발전

  -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해 협업

  - 교환 프로그램 개발, 확대

  - 환경산업 공동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

  - 산업단지 환경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

  Ye (2010)는 동북아 환경협력의 개선방향을 (1) 
모니터링 체계의 확립, (2) 각국 대표(고위급, 전문

가, 실무 차원의 대표)들간의 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 

토대 형성, (3) 재정의 확보, (4) 포괄적 협력체의 구

축으로 제시하였다. 이 4단계 개선 방안에 맞추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협력체계 구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각 나라의 대기오염물질 관측 체계는 어

느 정도 확립이 되어 이는 상태이며, 대기환경기준

물질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관

측 체계와 관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연구자, 정부 인력(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대기오염 방지업체 인력의 교류는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이 지역 국가간의 연구자는 양국, 또는 다

국간 연구 프로그램이나 과제를 통해 긴밀하게 공

동연구, 학회교류 등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단체 직원들은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몽골 등 지역 내 도시들과 정보교류 및 공동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도시간 MOU를 체

결하여 대기오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NAEK, 2014). 단, 여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참여

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것이 문제이며,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포괄적인 협력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재정의 

확보는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현재 동북아시아에서의 환경협력, 특히 대기

환경 협력의 가장 큰 제한점은 포괄적인 협력체계

가 없다는 것과, 각 나라의 이해와 국민감정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추동력이 부

족한 것일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양국, 또는 

다국간의 제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합의만 이루어졌거나(EANET 경우), 정부간

의 공식협력체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LTP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현재 수준의 한중 환경협

력 정도의 양자간 협력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앞에

서 검토한 것처럼, 2014년 합의한 양해각서에는 자

료와 인력의 교환과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 
그러나 자료의 수집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 인력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체의 진출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 이 양해각서에 의해 추가적으로 얻는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이러한 협력관계도 동북아

시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혹은 중국의 판단에 따

라 협력 수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대기환경 관련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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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의 영향이 압도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의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대기환경 협력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는 경제력과 기술력이 높은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러시아, 몽골, 북한 참여도 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대기환경 관

련 협력이 참여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

록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산업과 연구, 정책 개발 역

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환경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

은 큰 사회문제화는 되지 않은 몽골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일본과의 협력체계 구

축을 위해서 추동력이 약한 LTP를 EANET의 일부

로 통합하여 일본과의 환경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인력 지원 및 

교류를 추진하고, 남북 직접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1968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가장 최근에는 

2010년 개정하였다. 또한 환경 기본법에 근거한 대

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오

염방지법에 따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기오염방

지법에서는 고정 오염발생원(공장이나 사업장)으로

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배출시설의 

규모∙종류에 따른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다. 일본에

서는 이에 따라 매연,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진, 자동

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배출규제를 하고 있으며 대

기오염상황 모니터링, 유해대기오염물질대책 또한 

추진하고 있다(MOE, 2012).

6. 요  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그리고 2013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스모

그 현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다. 그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추진되며 

중국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이는 에너지 과

소비와 환경오염을 동반하는 성장이었다. 특히 중국

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석탄의 비중이 절대적

으로 높아,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도시

화 과정에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

상으로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도시 인구와 교통시

스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다양한 대기오염 관리정책

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200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

오염심각지역인 베이징의 경우 PM10,SO2,NO2의 농

도가 2000년에 각각 162 ㎍/㎥, 71 ㎍/㎥, 71 ㎍/㎥에

서 2013년 108 ㎍/㎥, 27 ㎍/㎥, 56 ㎍/㎥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수치들을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중국의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오

염 방지와 억제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었

다. 중국 국무원에서 2013년 9월 12일 ‘2013~2017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듬해 환경

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였다. 행동계획

에서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삼각주(상
하이 일대) 및 주강삼각주(광동 일대) 등 3대 대기오

염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3대 대

기오염 심각지역에서는 PM2.5농도를 2012년 대비 각

각 25%, 20%, 15% 감축을 하고 이 중 베이징은 

PM2.5연평균 농도를 60 ㎍/㎥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징진지(베이징-텐진-허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PM2.5저감을 목표로 하여 석

탄 규제, 자동차 규제를 포함한 에너지, 공업, 교통, 
건설, 농업, 생활 분야 등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

하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대기오염방

지법의 개정은 2015년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풍하지역으로 중국에서의 대

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

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다. 우
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정치역학상 동북아 환경협

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함

께 동북아시아 전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스모그 대응 방안이 중요한 의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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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만들

기 위하여 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 
tants in Northeast Asia), 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간의 공식 협력체로 구성되지 못

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만 이루어지는 등 포괄적

인 협력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에도 ‘한-중 양국협력: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2014년 7월 체결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체결을 통한 한-중 양국의 추가

적인 이득은 많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러한 협력관

계도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혹은 중국

의 판단에 따라 협력 수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대기환경관련 협력에 있어

서 특정 국가의 영향이 압도적이지 않도록 다자간

의 대기환경 협력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의 대기환경 관

련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도

록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산업과 연구, 정책 개발 역

량 강화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의 참여 또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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